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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학부모 교육도 필요해요”...동포사회 건의, 한글학교 
연수에 반영

- 재외동포청, 일본 오사카서 한글학교 교장, 교사, 학부모 등 95명 대상 연수
- 민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학부모 교육 요청 반영...AI 활용 수업·한국사 교육 등 진행
- 11월 관동지역에서도 연수 개최 예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 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일본 오사카 동포사회가 건의한 학부모 대상 교육이 실제 한글학교 연수 

프로그램에 반영됐다.

  

 ㅇ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

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‘2026 일본 관서지역 한글

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’를 개최했다고 전했다.

□ 이번 연수에는 일본 관서지역을 비롯한 서일본 지역 30개 한글학교의 

교장, 교사, 학부모 등 95명이 참여했다. 

  

 ㅇ 특히 올해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에서 오사카 

지역 동포들이 요청한 ‘학부모 대상 교육 및 간담회 개최’를 프로그램에 

반영했다. 

  

 ㅇ 이에 따라 교장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한글학교 교육

에서 가정의 역할을 살펴보고,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.

□ 연수에서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한글학교 수업, 재일동포 대상 한국사 

교수법, 한글학교 및 지역협의회 운영 개선, 가정과 연계한 자녀 교육 

등을 다뤘다.



  

 ㅇ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어 현지 학교의 

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. 

□ 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 이은숙 회장은 “일본 한글학교 현지 

사정을 반영한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

수 있었다”면서 “앞으로도 학교와 가정, 동포사회를 잇는 역할을 성실히 

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김경협 청장은 영상 축사에서 “교사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한글

학교의 차세대 동포 교육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”며, 

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, 한글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

으로 확대하겠다”고 말했다. 

□ 한편, 재외동포청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도 한글학교 

연수를 개최했으며,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관동

지역 한글학교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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